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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개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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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료기관인 제중원의 성격과 운영방식, 그리고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1) 먼저 제중원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 논문을 쓴 이광린

은 당시까지 형성되어 있던 제중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미국측 사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선교사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전제한 후,2) 미국측의 사료뿐만

아니라 한국측의 사료까지 이용하여야 제중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린이 주로 이용한 한국측 사료는 舊韓國外交文書 와 統署日記 , 그리고 漢城週報 등이었

고, 미국측 자료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선교잡지 T he K orea M ission F ield와 T he

K orean R epository 등이었다. 이러한 사료들이 이광린이 제중원 연구 를 집필할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사료의 전부였으나, 그 이후에 제중원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었다.3)

특히 새롭게 발견된 사료들은 한국측 사료와 선교사측 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분량면에

서는 한국측의 사료보다는 선교사측의 사료들이 더욱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형성된 제중원

에 대한 인식이 미국측 사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광린의 말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

았을 때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사실은 선교사측의 사료들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제중원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미국이나 선교사측의 사료나 입장과 함께 한국측의 사료와 입

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이광린의 입장은 신동원의 논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신동원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 서서 서양의학의 수용에 있어 조선 정부가 수행한 주체적인 역

할을 강조하였다. 즉 제중원의 설립 이전부터 조선 정부는 서양식 병원을 설립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지가 알렌을 매개로 제중원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그 논의

의 중심이다.4)

한편 주진오는 서양의학의 수용과정에서 제중원이 수행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되 조선 정부와

선교부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 파악하였다. 주진오는 제중원의 설립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수행한

역할이나 서양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조선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였으나, 그 노력이 일본

의 국권 침탈로 좌절되고 일본의 식민지적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갔음을 강조하였다. 또 한편으로

미 선교부를 통한 서양의료는 제중원과 세브란스를 통해 식민지 시기를 통해서도 조선인과 보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 제중원의 성격을 논의한 글로는 이광린. 제중원 연구 .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 일조각,

1986;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 1885- 1894 . 韓國文化 16, 1995;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

과 제중원-세브란스 . 역사비평 1997, 38호; 박형우·여인석. 한국 근대의학 도입사의 쟁

점 . 延世醫史學 1998, 2권 1호 등이 있다.

2) 이광린. 제중원 연구 .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 일조각, 1986년 : 114쪽

3) 그 동안 제중원에 관련된 중요한 사료들로 정부측 문서들 외에 알렌의 일기와 에비슨의 자서

전이 번역되어 나왔고, 제중원에 근무한 선교사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상당한 분량의 선

교보고서들이 이만열 교수의 노력으로 영인되어 나왔다.

4)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 1885- 1894 . 韓國文化 1995년, 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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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된 형태로 지속되었음을 부각시켰다.5)

이 글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보여온 1885년에서 1894년까지의

제중원이 아니라 운영권이 미 선교부로 넘어간 이후의 제중원, 특히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을 전

후하여 기존의 제중원 건물과 대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 정부로 환수되었고, 환수된 후에

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남대문 밖 제

중원’,6) 즉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으로 불필요해진 구리개 제중원의 건물과 대지의 처리과정이 그

동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때문에 1894년 이후 제중원의 운영상태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제중원과 광제원의 관계 등에 관해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

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 제중원 운영권의 이관

제중원의 설립을 주도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했던 알렌(HN Allen)이 1887년 10월 초대 주미대

사 박정양의 참사관으로 조선을 떠나자,7) 헤론(JW Heron)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헤론

은 1990년 7월 이질에 걸려 사망하였다. 헤론의 사후에는 빈튼(CC Vinton)이 1891년 4월에 제중

원의 원장으로 왔다. 그런데 빈튼은 진료보다는 선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시

제중원에서는 공개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제중원에서 선교할 기회를 얻

지 못한 빈튼은 점차 제중원 일을 소홀히하게 되었고, 따로 집에 진료소를 열어 환자의 치료와

전도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제중원의 운영이 부실해졌다. 이에 빈튼의 근무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조선 정부에서는 미국 공사에게 빈튼의 면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8) 빈튼의 뒤를 이어 제

중원에 부임한 에비슨(OR Avison)은 부실해진 제중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고, 정부 주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중원에 파견되어 있

는 기존의 체제로는 제중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선교도 하기 어

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1894년 9월 7일 에비슨은 실 공사(John MB Sill)를 통해 조선 정부에 제중

원의 운영권을 넘겨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에비슨은 자신이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맡으면(entire charge) 외국인 조수들을 확보할 것

이며, 조수들과 자신이 모두 보수 없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병원에서 일할 것입니다. 귀 정

부에서는 주사(主事) 몇 명을 임명하여 제중원에 살게 하면서 정부를 대표하게 할 수 있지

만, 그들은 제중원의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따로 떨어져 있는 적당한 건물에서 거주해

야 합니다. 에비슨과 그의 동료들은 자금을 대어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입하고 피고용인과

조수의 급료를 모두 지급할 것입니다(다만 주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지출하지 않습니다).

5)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 역사비평 1997년, 38호

6) 세브란스 병원을 ‘남대문 밖 제중원’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동아일보 1920년 8월 19일자와

1922년 12월 14일자 등에 보인다. 그리고 이보다 약 20년 앞선 1902년 11월에 발송한 세브란

스 병원의 정초식 초청장에는 ‘남문 밖에 새로 짓는 제중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7)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1887년 10월 29일자

8) 舊韓國外交文書 - 美案 . 濟衆院 經費 自由使用 不許와 醫師 彬敦 去就의 件 . 1894년 5월

10일. 조선정부는 빈튼의 행동이 못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고하지 못하고 미국공사에

게 공문을 보내 그를 면직시켜 줄 것을 완곡히 요청하였다. 제중원 의사가 단순히 정부에 고

용된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육영공

원의 외국인 교사나 의학교의 교사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 조선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제중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선정부가 미국과 외교

적인 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제중원이 순수하게 정부 소속의 기관

이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운영되던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병원인 제중원의 소속

이 다소 의아스럽게도 외교를 담당하는 外衙門이었던 점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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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필요한 수리를 하고 병원 뒤쪽의 언덕 위 빈 터에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지을 것이

며, 이들 집과 부지는 병원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는 몇 년 또는 정한 기한 없이 제중원

을 맡을 것이지만 귀 정부는 언제든지 제중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전에 에

비슨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에비슨의 집과 병원 건물의 수리에 실제로 지출한 액

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공정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가 자금난으로 겪는 곤란은 해결될

것이며, 각하의 정부는 댓가 없이 1급 병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에비슨은 병원에 있는 32명의 주사와 고용인들 때문에 근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예산을 써버렸으며 환자들이 들어갈 곳이 없도록 방을 차지했습니다. 에비슨이 이런

식으로 간섭받을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의 제안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는 언제라도 귀 정부의 제안을 경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는 에비슨이 합의된 사

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귀 정부의 어떠한 불만도 기꺼이 경청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각하의 동의를 얻고 건물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는 각하로부터 조언을 들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에비슨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 실(John MB Sill)9)

이에 대해 조선 정부의 외무대신 김윤식은 1894년 9월 26일 에비슨의 제안을 승인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제중원 문제를 에비슨이 요청한 대로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사무는 그가 완전히 관

할하여 운영[專管辦理]하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제중원 내의 빈 터에 그가 거주할 건물

을 짓는 것을 우선 수락하는 것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부가 언제

라도 제중원의 돌려받기[還取]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건물의 건축비와 수리비를 지출한 액

수만큼 그에게 갚아 청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중원이 완전히 그의 관할 하에 들어가는

경우를 살피면 우리 정부의 관리와 고용인 등을 다시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혼자

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여 운영권[事權]을 단일화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업무를 볼 때 우

리 정부의 지도[訓勸]를 받지 않거나 우리 정부가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귀 대신에게 공문

을 대신 보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에비슨에게 빨리 옮겨와 곧바로

업무를 보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회답을 보내니 귀 대신께

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을 기다립니다.10)

즉 조선 정부에서는 제중원의 운영권을 완전히 미국 선교부에 넘기는 데 동의한 것이었다. 그

것은 먼저 에비슨이 제출한 영문으로 작성된 외교문서에는 ‘entire charge’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

며(이에 대한 한역[漢譯]은 ‘專管辦理’이다), 또 조선 정부에서 보낸 승인문서에도 ‘전관(專管)’이라

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 표현이나 한문 표현 모두 제중원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에비슨이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구나 에비슨이 이전처럼 많은 수의 주사가 아니라 정

부측과의 연락을 위해 주사 몇 명을 파견해도 좋다고 말했으나, 정부가 운영권을 넘기는 마당에

정부관리를 파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답변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제중원 운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에서는 1894년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제중원의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다만 선교부에 위탁하

여 경영하였고, 그 증거로 정부에서 운영권 이관 후에도 두 명의 정부 관리를 파견했음11)을 들고

있으나, 1894년 이후 정부의 관리 파견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위의 자료에서 나타난 바

9) 舊韓國外交文書-美案 . 濟衆院醫師懿丕信要求各條의 承認要請 . 1894년 9월 7일

10) 舊韓國外交文書-美案 . 濟衆院醫師芮斐信提出條件의 承認 . 1894년 9월 26일

11) 서울대학교병원보 . 제221호(199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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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이는 에비슨의 제안사항이었다. 에비슨은 조선 정부가 자신에게 제중원의 운영권을 넘겨

줄 경우 관리를 파견해도 좋다고 제안했는데12) 조선 정부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던

것이다.13) 1894년 이후 에비슨은 조선 정부와는 무관하게 완전히 자신의 재량권 내에서 제중원을

운영했던 것이다.

그리고 위의 문서에서는 제중원 환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다.

3. 구리개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

1904년 미국인 자선사업가 세브란스의 기부로 남대문 밖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자 그 동안

선교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구리개 제중원의 건물과 대지를 조선 정부에 반환하는 문제가 대두되

었다. 이 과정은 앞서 1894년 조선 정부가 제중원의 운영권을 선교부에 넘겨 주며 조선 정부와

선교부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원칙은 건물 환수 1년 전에 환수한다는 사실을 미

리 통고하고, 환수시 그 동안 선교부가 제중원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비용

을 조선 정부에서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1905년 4월 10일 조선의 외무대신 이하영과 선교부 대표인 빈튼이 濟衆院 返還에

關한 約定書 14)를 비롯하여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 반환과

정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의 외무대신과 미 선교부 대표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 정부의 자발적인 의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측

과 협상을 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15)

1905년 3월 4일 서울 주재 일본 임시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는 조선 정부에 서신을 보내 프랑

스 교회당(즉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 있는 제중원 건물과 대지를 미국 교회가 무기한으로 점유하

는 것은 조선 정부에 불리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萩原 서기관이 미국 공사 및 선교사와 협상하여

이 건물과 대지를 30,289원 90전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주었다.16) 여기서 원래 조선 정부

소유의 건물과 대지를 조선 정부가 다시 돌려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래의 대지에 증개축한 건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단순히 원래의

제중원 건물과 대지만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부가 원래의 제중원 주위에 있던 가옥이나

토지를 매입한 것까지 모두 되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되산 건물의 용도는 이미 일본측

에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즉 높은 지대에 있는 기와집 한 채는 고문관의 숙소로, 다른

한 채와 빈터의 대부분은 대동구락부의 부지 및 부속 가옥으로 사용하고, 낮은 지역에 있는 가옥

의 전부는 조선 정부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17)

12) 舊韓國外交文書-美案 . 濟衆院醫師懿丕信要求各條의 承認要請 . 1894년 9월 7일.

원문은 “T he Government may appoint a couple of chusa to live at the Hospital and

represent the Government”이며, 이 문장에 대한 漢譯은 “貴政府亦可派送主事數員, 住接該院

一處代辨”이다.

13) 舊韓國外交文書-美案 . 濟衆院醫師芮斐信提出條件의 承認 . 1894년 9월 26일. “該院旣歸該宜

士 則無須再派我政府官員及差役等人員”

14) 규장각 23174

15) 이 시기는 아직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으나,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

적인 현안에 깊숙히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것을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6) 규장각 18058. 이 협상의 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7) 제중원 부지 매입에 대한 일본 특명전권공사 林權助의 제안 . 규장각 18058

이 문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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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대의 기와집에 거주하기로 예정된 외부 고문관은 미국인 스티븐스였다. 스티븐스(DW

Stevens)는 원래 일본 외무성의 고용원으로 있던 자로 일본의 추천에 의해 1904년부터 1908년까

지 우리나라의 외부 고문관으로 있으며 일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발언을 하다가 장명환 의

사에게 저격당한 인물이다. 또 대동구락부는 일본인 고급 장교를 위한 사교클럽이었다. 이 문서에

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은 제중원 대지와 건물의 반환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공사 및 선교

부측과 협상을 했고, 반환 후 이 건물의 사용 용도까지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반환된 제중원

건물은 더 이상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실 이 환수과정이 조선 정부의 의사에 의해 이

루어졌다기보다는 일본의 부추김에 의해 조선 정부가 마지못해 동의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일본

이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자신들이 사

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반환된 건물의 사용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건물의 일부만

을 조선 정부가 사용하게 내어주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공사 하야시의 제안을 받은 외부대신은 이를 받아들여 1905년 3월 7일 탁지부대신에

게 공문을 보내 제중원을 구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탁지부대신은 3월 21일 제중원 구매비를

예비금에서 충당할 것을 의정부 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의정부 회의에서 제중원의

구매를 결정하고 황제에게 결재를 올리자 3월 31일 황제가 제중원 구매를 재가하였고,18) 이 사실

이 4월 3일 관보 를 통해 공표되었다.19)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쳐 1905년 4월 10일 조선의 외무대신 이하영과 선교부 대표인 빈튼은

濟衆院 返還에 關한 約定書 20)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약정서의 요지는 그 동안 선교부에서 제

중원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면서 필요에 의해 건물을 증개축한 데 소요된 경비 11,269원 90전을

조선 정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과 제중원에서 일한 여의사 에바 필드의 저동 소재 집과 대지를

조선 정부에서 19,020원에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 약정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濟衆院 返還에 關한 約定書

1905년 4월 10일, 조선 정부 외무아문을 갑(甲)으로 하고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정식

위임을 받은 책임자 빈튼(CC Vinton)을 을(乙)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1894년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것은 미국 변리공사 실이 보낸 공문 제29호와 조선

정부 외무대신 김윤식이 회답한 제24호에 실려 있다)에 의하면, 갑은 서울에 있는 정부병원

濟衆院 敷地를 買入하도록 노력할 것.

삼가 말씀드립니다 . 이 지역 프랑스 敎會堂 北部쪽에 위치한 濟衆院 부지·가옥 가운데 일부 토지

와 두 채의 가옥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貴政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 貴部(外部)와 미국

공사간의 協定에서 無償使用의 조건으로 米國敎會에 이것을 지급한 후 , 미국교회에서는 옛 가옥을

수축하고 두 채의 기와집을 새로 지었으며 또 民有地 쪽의 일부를 매입하여 이곳을 넓혔습니다 . 비

록 布敎上의 편의라고 하지만 貴政府가 소유한 토지·가옥을 無期限 미국인의 점유에 맡겨 둔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상응하는 액수로 배상하여 還收한 후, 이곳 高地에 있는 기

와집 한 채는 (외부) 顧問官이 거주토록 하고 다른 한 채와 畿部의 空地는 大東俱樂部로 만들며 低

地에 있는 家屋 全部는 貴政府가 임의로 사용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萩原

守一 書記官이 米國公使 및 米國宣敎師와 日貨 30,289元 90錢에 (환수하기로) 協商을 마쳤습니다.

이곳 高地의 동쪽으로는 민가 한 채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所有主와 곧바로 협의하여 買入

하도록 하십시오 . 이상의 일을 度支部에 공문을 보내 빨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말씀드렸습

니다 .

1905년 3월 4일 林權助

18) 제중원 구매비에 대한 조선정부의 결정 . 주본존안 . 규장각 17704

19) 관보 3103호(1905년 4월 3일)

20) 규장각 2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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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을 을에게 인도하여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갑은 정식으로 을에게

반환 통고를 하고 양측이 합의한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1년 전의 통고를 통

해 반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재 갑은 반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은 갑이 병원 자산을 즉시 소유하고 싶어한

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을은 다음의 사항들이 실행되는 조건으로, 전에 합의한 1년 전의 반환 통고라는

권리를 철회하는 데 동의한다.

(첫째) 1894년 9월의 합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즉시 지불한다.

의사 숙소 비용 8,500.00元

피고용인 건물 비용 260.00元

우물 비용 300.00元

한옥 수리비용 2,000.00元

서재 비용 150.00元

거실 수리비용 44.90元

최근 수리비용 15.00元

11,269.90元

(둘째) 병원 의사의 숙소로 세워진 건물을 즉각 양도하며, 갑은 을이 다른 곳에 주택을 지

을 때까지의 임대료로서 1년간 매달 100元씩을 지불하며, 아울러 두 세대의 두 차례 이사

비용으로 총 500元을 을에게 즉각 지불할 것을 명시한다.

(세째) 을은 동현(銅峴) 아래쪽에 위치한 병원건물들을 위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네째) 갑은 을이 소유한 (제중원) 인접 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므로, 을은 저동(苧洞)에 소재

한 을의 실제 자산 전부로 에바 필드(Dr. Eva H F ield)가 전에 점유해 온 부지, 건물, 그

후 보수한 시설들을 총 19,020元에 매각 양도하기로 한다. 갑은 19,020元을 즉시 전액 지불

하며, 을은 지불받은 즉시 적절한 양도수속을 밟기로 한다. 아울러 이들 자산의 양도는

19,020元을 지불한 날짜로부터 1년 뒤에 집행되며, 이 부지에 있는 외국산 과수 및 다른 작

물들은 을의 소유로 남겨 두고 자산의 양도 전에 옮길 수 있다는 데도 합의한다. 을은 지

금의 합의에 따라 그 부지의 1년간 사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빈

부지에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의 건물과 정원(庭園)

주위에 적절한 담장을 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증거로 1905년 4월 10일 양측은 여기에 서명한다.

이하영

CC Vinton

그런데 제중원 구매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일본이 제중원의 반환을 급하

게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중원을 비워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원래 제중원 운영권 양도시

조선 정부와 선교부 사이에서 합의된 사항, 즉 조선 정부가 제중원을 환수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약 1년 전에 미리 통고해 주어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지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반환을 통고하였으므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제중원을 나와 1년

간 거주할 비용과 이사경비 1,7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도 위의 약정

서 에 명기되었다. 4월 10일 약정서 를 작성한 날 미 선교부측의 대표 빈튼은 조선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총 31,989원 중 이사 및 거주비용 1,700원을 제외한 30,289원 90전을 받았다.21) 빈튼이

이날 환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은 날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 22)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21) 病院建物及記念館讓渡代金授受關係書 . 규장각 23206

22) 土地賣買契約書 . 규장각 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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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기서 1년간 거주비용과 이사비용을 합한 1,700원의 지급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모양으로, 1,700원은 다른 대금과 같이 이때 지급되지 못하고, 약 3개월이 지나 지불되었다. 또 선

교사 측에서는 만약 이 1,700원을 받지 못하면 제이콥슨 기념관, 즉 에바 필드의 집을 팔지 않고

그 대금을 다시 환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1,700원의 지불 여부가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의 약정서 내용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즉시 비워 주기로

하였으나, 동현 아래의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에바 필드의 집은 선교부에서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을 본 일본측은 의사 숙소에 거주하던 사람의 1년간 거주

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환수대금이 지불된 마당에 다시 이를 1년간

사용할 권리를 선교부에 주는 것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조선 정부에 상기시켰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나서 선교부와 협상을 하여 건물과 대지의 인도기간을 단축하였다. 즉 일부

는 즉시, 그리고 또다른 일부는 6월 15일까지, 그리고 전부를 10월 1일까지 완전히 양도하기로 계

약을 체결하였다. 4월 21일 일본 임시대리공사 萩原守一이 외부대신에게 공문을 보내 반환시기를

앞당기는 계약을 미국측과 체결했음을 알리고 이 새로운 계약을 조선 정부가 승인할 것을 요청했

다.23) 외부대신은 이를 받아들여 미국인 주거권리의 부담금 1,7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상

정하고, 7월 11일 황제의 재가를 받았으며24) 이는 7월 14일자 관보 에 공표되었다.25)

4. 제중원과 광제원의 관계

1894년 조선 정부가 제중원의 운영권을 선교부에 넘김에 따라 조선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대민의료기관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다시 1899년 내

부소속의 병원을 만들고,26) 이듬해인 1900년에는 그 이름을 광제원으로 고쳤다.27) 조선 정부의 입

장에서 보았을 때 외국의사의 힘을 빌려 운영한 제중원은 실패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새로 설치한

광제원을 외국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운영하려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양

의학을 공부한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광제원의 의사들은 모두 전의(典醫) 출신의 한의사들로

채워졌고28) 한약을 위주로 하되 일부 양약도 나누어 주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이때의 광제원을 서양의료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1905년 광제원의 관제가 새롭게 개편

되면서 양약소와 한약소가 분리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한방을 주로 하고 양약을 부수적으로 간주

했던 이전과 달리 둘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29) 광제원은 1905년 을사

보호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면서 일본인 의사들이 한의들을

몰아내고 광제원 내에 자리를 잡게 되고, 서양식 병원 형태로 각 진료분과를 개설하면서 비로소

서양의료기관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광제원은 이내 대한의원이라는 일제의 식민지 의료기관으

로 통합되고 만다.

그런데 최근 1905년 정부가 환수한 제중원의 건물과 대지가 광제원에 통합되었으므로 제중원은

광제원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30) 여기에 따르면 제중원 반환에 관한 약정서 에

23) 제중원 반환 후 미국인 주거권리에 대한 일본 임시대리공사 萩原守一의 제안 . 규장각 18058

24) 미국인 주거권리부담에 대한 조선정부의 결정 . 주본존안 . 규장각 17704

25) 관보 3191호. 1905년 7월 14일

26) 관보 . 1899년 4월 24일

27) 관보 . 1900년 6월 30일

28) 관보 . 1900년 4월 28일

29)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 19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년 : 241

쪽

30) 신용하.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 . 종두의양성소 규정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집 . 1995; 서울대학교 병원보 제221호(199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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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제중원 증개축비와 에바 필드 자택의 구매비용이 고종실록 1906년 5월 31일에 실린 기

사, 즉 제중원 찬성금(贊成金) 3,000원과 광제원 확장비 27,805원을 지출승인한 기사에 나온 경비

와 내용상 같은 것이고,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제중원이 광제원으로 통합되었다고 주장되었다.

즉 제중원 찬성금 3,000원과 광제원 확장비 27,805원을 합한 금액인 30,805원은 이보다 1년 전

인 1905년 4월 10일 선교본부와 조선 정부가 제중원 건물의 반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조선

정부에서 선교본부에 지불하기로 한 30,289원 90전31)(제중원의 수리와 건물신축에 들어간 비용

11,269원 90전과 에바 필드의 집과 대지의 양도에 대한 대가인 19,020원을 합한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는 액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신용하 교수는 “광제원이 환수된 제중원의 모

든 시설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에바 필드 의사의 저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 증개축된

시설까지도 모두 광제원이 인수하여 광제원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광제원 확

장비’라는 지출 항목이 문제를 푸는 보배 같은 열쇠”라고 주장하였다.32) 그리고 30,805원과 30,289

원 90전 사이에 생겨나는 약 500여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인수할 때의 각종 부대 비용까지 계산

해 상당히 정확하게 지출한 것”이므로33) 오히려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제중원이 광제원에 통합되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먼저 상식적인 차

원에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에만 근거하여 보아도 이 주장의 오류가 드러난다. 두번째로 이 주

장은 직접적인 사료에 바탕을 두고 제기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두 개의 수치, 즉 제중원 구매비

와 광제원 확장비를 추론에 의해 같은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 단정에 바탕을 두고 제중원이

광제원에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1년의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제중원 구매비와 광제

원 확장비가 각각 다른 시기에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중원 구매비가 곧 광제원 확장

비이고, 따라서 제중원이 광제원에 통합되었다는 가설은 즉시 무너지고 만다. 또한 “문제를 푸는

보배와 같은 열쇠”인 광제원 확장비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그것이 정말 제중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광제원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진다면 이 주장

의 진위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먼저 여기서는 제중원의 환수 후 제중원의 의료시설이 광제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제중원과

광제원은 연결되었다는 주장34)을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검토해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제

중원의 의료시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동가능한 의료기구나 병원 설비이

고, 다른 하나는 제중원이라는 병원건물 자체이다. 우선 구리개 제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구나

설비들은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의료진들이 그리로 옮겨 가면서 당연히 세브란스 병

원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를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일이다.

그리고 약정서 에도 건물과 대지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지 의료설비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없다.

만약 조선 정부에서 제중원의 의료설비까지 인수하려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인수비용도 약정

서 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중원 건물의 환수가 이루어지던 1905년에는 광제원에는 한의사들만 있

었고, 의사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서양의료기구를 사용할 인력이 당시 광제원에 없는 상태에서 조

선 정부에서 병원시설을 인수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광제원에 일본의사가 본격적으로 배

치되는 것은 1906년 5월말부터였으며,35) 또 이들 일본인 의사들이 선교의사들이 쓰던 의료설비를

그대로 받아 사용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31) 이것은 그 동안 선교본부에서 제중원을 쓰며 수리와 건물신축에 들어간 비용 11,269원 90전과

저동에 소재한 에바 필드의 집과 대지 및 증개축 시설의 양도에 대한 대가인 19,020원을 합

한 금액이다.

32) 신용하.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 . 종두의양성소 규정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집 . 1995년 : 13쪽

33) 서울대학교 병원보 제221호(1997년 10월 1일)

34) 신용하.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 . 종두의양성소 규정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집 . 1995년 : 12쪽

35) 황성신문 . 190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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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물이나 대지가 통합될 가능성에 관해 검토해 본다면 제중원은 구리개에 있었고, 광제

원은 북서 재동에 있었으므로36)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건물과 대지를 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 제중원 건물을 광제원 분원의 형태로 사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앞의 하야시(林權助)가 보낸 공문3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리개 제중원의 건

물과 대지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외부(外部)의 고문관 미국인 스티븐스의 관사로, 또 한편으로는

조선인 고위관리와 일본 외교관, 군인들 간의 사교장소인 대동구락부로 사용되었으므로38) 이러한

가정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중원이 환수되어 광제원에 통합되었다는 주장의 잘못은 최근에 새로 발견된 사료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된다. 이 주장의 근거는 1905년에 계약한 내용에 들어있는 제중원 구매

비가 계약서를 작성한 1905년이 아니라 그보다 1년 후인 1906년에 광제원 확장비와 제중원 찬성

금이란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1905년 4월 3일자 관보 에 “南署前面

所在 濟衆院 購買費 30,289元 90錢”을 예비금에서 지출한다는 기사가 분명히 나온다.39) 제중원 구

매비 30,289원 90전의 지출은 1905년 3월 30일 의정부 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 국왕의 재가를 받

은 사실이 奏本 第60號 40)의 기사에 의해 확인되며 이 내용이 4월 3일자 관보 에 고시된 것이

다. 여기서 제중원 구매비 30,289원 90전은 제중원의 수리와 건물신축에 들어간 비용 11,269원 90

전과 에바 필드의 집과 대지를 양도한 대가인 19,020원을 합한 금액으로 그야말로 “딱 맞아 떨어

지는 액수”인 것이다. 즉 1905년 4월 10일 빈튼과 외부대신 이하영 사이에 제중원의 건물반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무렵 제중원 구매비는 이미 지출이 승인된 상태였고, 이 돈은 제중원 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지불되었다. 이 사실은 계약체결과 함께 작성한 土地賣買契約書 와

病院建物及記念館讓渡代金授受關係書 라는 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1905년 4월 10일에 작성

된 土地賣買契約書 에는 “갑, 즉 미합중국 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 지부의 책임자 빈튼은 서울

남부 저동 소재, 프랑스 성당과 면한 길의 북면에 위치한 대지와 개보수한 건물에 대한 모든 권

리와 소유권을 을, 즉 대한제국 외부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19,020원을 수령받았음을 모든 사람에

게 알린다”41)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날짜의 病院建物及記念館讓渡代金授受關係書 에

도 “한국의 외부대신으로부터 30,289원 90전을 받았다. 이 돈은 오늘 외부(外部)와 체결한 계약,

즉 동현에 있는 병원 건물과 제이콥슨 기념관을 양도하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총 31,989원 90

전의 일부이다”42)라고 빈튼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제중원 구매비는 제중원 구매 계약이 체결

36) 제국신문 . 1900년 10월 9일

37) 제중원 부지 매입에 대한 일본 특명전권공사 林權助의 제안 . 규장각 18058

38) 皇城新聞 . 濟衆院修理 . 1906년 4월 26일

39) 구한국관보 . 1905년 4월 3일

40) 奏本存案 . 규장각 17704

41) 土地賣買契約書 . 규장각 23207

42) 病院建物及記念館讓渡代金授受關係書 . 규장각 23206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oul, April 10, 1905

Received from the Korean Minis ter of Foreign Affairs the sum of thirty thousand tw o

hundred and eighty- nine yen and ninety sen(y 30,289.90), being part of the full sum of

thirt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nine yen and ninety sen called for by the

contract entered into this day for the transfer w ith the Foreign Office of the Hospital

plants in Dong Hyun and of the Jacobson Memorial Home, the remaining one thousand

and seven hundred yen being w ithheld until the F oreign Minister shall have satis fied

himself concerning the time clause in the agreement of 1894; it being also agreed that

such conclus ion shall be reached w ithin eighteen days from that date, and that if th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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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05년에서 1년이 지난 1906년에 원래의 지출내역과는 다른 제중원 찬성금과 광제원 확장비라

는 명목으로, 그것도 500여원의 액수 차이가 난 상태에서 지출이 승인된 것이 아니었다. 1906년에

지출이 승인된 제중원 찬성금과 광제원 확장비는 제중원 건물을 다시 사들이는 데 쓰인 것이 아

니라 문자 그대로 제중원을 ‘찬성(贊成)’하고 광제원을 ‘확장(擴張)’하는 데 쓰였던 것이다.

제중원 찬성금이 제중원의 구매와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제중원을 ‘찬성’하기 위한 돈이었음은

1906년 5월 31일자 奏本 第230號 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제중원 찬성금의 지출을 허가한 이 문

서에는 탁지부에서 올린 다음과 같은 요청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내용이 제중원 찬성

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말해 준다.

제중원이 설치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백성의 생명을 구제하는 데 열심이어서, 경

도(京都) 민생의 병이 있으나 의지할 데가 없는 자와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자가 제

중원에 부축되어 이르면 마음을 다해 치료한다. 죽다가 살아나고 위험한 지경에 목숨을 부

지하게 된 자를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아직 한마디 치하하는 말이 없고 한 푼

도와주는 돈이 없으니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제중원을 돕는 돈을 보내자는 의견이

이미 정부의 방침인바 결코 보류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에 송부하니 잘 검토한 다음 찬

성금 3,000원을 예산 외에서 지출하여 제중원에 보내서 그 널리 시술하는 미의(美意)를 길

이 장려함이 필요하다.43)

여기서 지출된 제중원 찬성금 3,000원은 1년 전에 이루어진 제중원의 구매와는 무관하게 제중

원, 즉 당시 남대문밖에 새로 지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이었다는 사실과, 조선 정부가 이미 조선 정부와는 무관해진 세브란

스 병원을 여전히 제중원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된다. 만약

1905년에 제중원이 환수되어 광제원에 통합되어 버렸다면 1906년에 정부에서 지출한 제중원 찬성

금은 이미 없어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광제원 확장비이다. 앞에서 광제원 확장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명

목이 밝혀진다면 제중원이 광제원에 통합되었다는 주장의 진위가 명백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

는데, 광제원 확장비의 상세한 내역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고 그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의

주장이 그릇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문서는 奏本 第232號 44)인데 여기에 광제원 확장비라고는

되어 있으나 그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이 경비가 실제로 광제원의 외형적 규모를 확장하는 데 든

경비라기보다는 건물보수를 비롯해 광제원 운영상 부족한 경비를 추가로 요청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광제원 확장비 27,805원 48전은 크게 광제원 확장 경상비 15,519원 64전과 광제원 확장 임시

비 12,285원 84전으로 이루어진다. 광제원 확장 경상비 15,519원 64전 중에서는 고용된 외국인(의

사, 약제사, 사무원)의 인건비가 9,918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약품구입

비 2,025원 65전, 소모품 등의 경비 1,429원 23전, 조선인 고용인의 인건비 1,746원 76전이었고 건

물수리에 든 비용은 400원에 지나지 않았다. 광제원 확장 임시비 12,285원 84전 중에서는 새로운

치료기구와 비품 구입비가 7,353원 13전이고 나머지는 구병실의 수리비와 의료진들의 여비였다.45)

5. 결 론

and moving expense in ques tion(yen 1700) be not allow ed, the sale of Jacobson Memorial

Home shall be annulled and the sum of 19,020 yen returned.

CC Vinton

43) 奏本存案 . 규장각 17704

44) 奏本存案 . 규장각 17704

45) 광제원 확장 경상비 예산표 (총액 15,519환 6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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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出 중 經常部分
內部所管 第11條 預算額

1월-3월 支出完
了額과 確定額

殘額
4월-12월의
所要額

增加 請求額
摘

要

第1項
俸給

6,480 1,619 99錢4里 4,860 6里 4,860 6里 -

第1目 奏任 1,460 374 99錢4里 1,085 6里 1,085 6里 -
第2目 判任 5,020 1,245 3,775 3,775 -

第2項
廳費

400 159 73錢 240 27錢 1,669 50錢 1,429 23錢

第1目 備品費 24 1 10錢 22 90錢 794 50錢 771 60錢

第2目 圖書印刷 55 1 62錢5里 53 37錢
5里

200 146 62錢5里

第3目 文具 116 13 34錢 102 66錢 90 -12 66錢

第4目 消耗品 172 143 66錢5里 28 33錢
5里 540 511 66錢5里

第5目 通信運般 33 - 33 45 12
第3項
修理費

100 - 100 500 400

第1目 修理費 100 - 100 500 400
第4項
雜給及雜費

2,480 570 1,910 3,656 76錢 1,746 76錢

第1目 雇員 120 30 90 1,536 76錢 1,446 76錢
第2目 委員 1,200 300 900 1800 900
第3目 傭人 960 240 720 270 -450
第4目 雜費 200 - 200 50 -150

第5項
藥品費

1,000 217 95錢5里 782 4錢
5里

2,807 69錢
5里 2,025 65錢

第1目 韓藥 396 88 30錢5里 3 0 7 6 9錢
5里

307 69錢
5里 -

第2目 洋藥 304 49 96錢 254 4錢 2,000 1,745 96錢
第3目 種痘 300 79 69錢 220 31錢 500 279 69錢

第6項
患者費

325 84 46錢 240 54錢 240 54錢 -

第1目 食費 265 78 86錢 186 14錢 186 14錢 -
第2目 埋葬費 60 5 60錢 54 40錢 54 40錢 -
第3目 治療器費 - - - - -

第7項
外國人諸給

- - - 9,918 9,918

第1目 醫員給 - - - 6,185 71錢 6,185 71錢
第2目 藥劑師給 - - - 919 35錢 919 35錢
第3目 事務員給 - - - 1,391 93錢 1,391 93錢
第4目 舍宅料 - - - 771 1錢 771 1錢
第5目 旅費 - - - 650 650

合計 10,785 2,652 13錢9里 8,132 86錢
1里

23, 652 50
錢1里 15,519 64錢

광제원 확장 임시비(臨時費) 예산표 (총액 12,285환 84전 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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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제중원의 운영권이 선교부로 넘어가면서 제중원과 조선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

다. 그러나 제중원의 건물과 대지가 여전히 조선 정부의 소유였으므로 제중원과 관련해 선교부와

조선 정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다가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

되자 뒤이어 조선 정부에서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선교부에서 이들 건

물과 대지를 정부에 반환함으로 제중원과 관련해 조선 정부와 선교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된다.

그런데 제중원과 조선 정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을 여전

히 제중원으로 불렀으며,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한 공로를 치하하여 찬성금을 주기까지 하였다. 제

중원의 환수 이후에도 제중원, 즉 세브란스 병원은 조선 정부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중원의 운영권이 선교부로 넘어온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1904년 세브란스 병

원이 건립된 후 구리개 제중원의 건물과 대지를 조선 정부로 반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이 반환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중원 건물과 대지를 환수한 후 광제원에 통합시켰다는 주

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기에 나타난 오류를 사료에 근거하여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중원

의 환수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정과, 특히 그 동안 비교적 연구가

소홀했던 1894년에서 1904년까지 제중원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선교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

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 : 제중원·세브란스 병원·광제원

= ABST RACT =

T he Fate of the Old Jejoong W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Jejoong Won(Severance Hospital)

YEO In- sok*, PARK Yun- jae*, LEE Kyung- lok*, PARK Hyung- w oo*

Dr. Allen, the firs t Protes tant miss ionary to Korea, had an opportunity of saving the life of

queen' s nephew shortly after his arrival in Korea in 1884. In gratitude the King established

項 目 金額 摘要

渡航費 650

渡航費 650

醫長 200 , 醫員 3人 각 100 ,

藥劑師 1人 80 , 看護婦長 2人

각 35

修繕費 4,282 71錢

舊病室 其他 4,282 71錢

新 設 治 療 器 械

其他備品費
7,353 13錢 2里

治療器械 5,988 13錢 2里

病室 其他 備品 1,365

合計 12,285 84錢 2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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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Korean Hospital(Jejoong Won), the firs t hospital in Korea, and appointed Dr. Allen

in charge of the medical affairs of the hospital. After Dr. Allen' s resignation from the

mis sion, the w ork w as success ively carried on by Drs . JW Heron, RA Hardie, CC Vinton and

OR Avison, the last of w hom arrived in 1893.

In 1894 the connection of the Hospital w ith the Korean Government w as severed and the

w ork taken over by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 sion, s ince then it has been a distinctly

mis sion ins titute.

In 1900, w hile attending the Ecumenical Conference of Foreign Missions in Carnegie Hall,

New York, Dr. Avison made the acquaintance of an philanthropist LH Severance, w ho made a

gift of $10,000 for a new hospital. T his building , the firs t modern hospital in Korea, w as

opened and dedicated in 1904. It w as named the Severance Hospital. As the new hospital w as

built, the old hospital building w as to be returned to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in 1894. On retaking the old hospital, the Korean Government paid 30,289.99

w on for the renovation of the original building and new buildings established in the site

during the period of Avison' s entire charge of Jejoong Won. T he old hospital building w as

used as an official res idence for a diplomatic adviser Stevens, w ho w as as sass inated for his

pro- Japan activities . and as a social club for Japanese officials .

KEY WORDS : Jejoong Won, Severance Hospital, Kwangj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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